
텍사스 가뭄에도 불구, 세계 원면 수요ㆍ공급 균형 유지 

 

미국에서 가장 큰 원면 생산 지역인 텍사스 고원지역이 건조한 날씨로 인

해 원면 경작 포기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50만 에이커 이상의 

건조 지역에 파종되었지만, 200만 에이커에서 늦게 파종되었다. 이 지역의 

200만 에이커는 관개재배지역이지만, 8월 초에 이미 21.4만 에이커에서 경작

에 실패하였다. 이 텍사스 고원 지역 약 180만 에이커에서 480 파운드 원면 

베일 기준으로 200만 베일이 수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텍사스의 고원 지역 350만 에이커에서 530만 베일의 원면이 수확되

었다. 결국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330만 베일이 손실된 것이다. 

국제적인 원면 공급측면에서 미국에서의 원면 생산 손실은 브라질, 인도 및 

중국의 원면 생산량 증가로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경기와 증권시장의 변동이 섬유 및 기타 제품의 수요를 축소시킬 것

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수요와 공급은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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